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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노칼 인수 포기 “파문”
미국 의회의 추가규제 조치로 … 미국-중국 관계악화 불가피

중국해양석유(CNOOC)는 8월2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의 <정치적 장애> 때문에 미국 석유회사 Unocal 인수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석유 메이저 Chevron의 유노칼 인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유노칼은 8월10일 주주총회를 열고 

인수 건을 결정한다.

유노칼 이사회는 앞서 주주총회가 Chevron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강력한 견제로 CNOOC의 유노칼 인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자유기업 원칙에 위배되

는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비난이 일면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잇따르고 있다.

환율, 무역적자와 중국 군사력 등으로 가뜩이나 불편한 미국-중국 관계에 또다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NOOC는 8월2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노칼 인수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었으나 (미국 의회의) 

정치적 환경이 워낙 나빠 포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뉴욕 타임스는 CNOOC가 인수금액을 185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도 있었으나 미국 의회에서 인수 견제를 위한 또다른 조치를 취함에 따라 막판에 포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Chevron이 먼저 제시한 인수금액은 174억달러로 CNOOC보다 조건도 나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를 갓 통과한 에너지 법안은 CNOOC가 유노칼을 인수하더라도 미국 당국이 타당성 심사를 최장 

120일 늦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 미국기업이 해외에 넘어갈 때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것인지 여부를 범정부기구인 해외투자심사

위원회(CFIUS)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분의 71%를 보유한 CNOOC는 유노칼 인수를 위해 딕 체니 미국 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로비스트로 동원하는 한편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JP 모건도 주간사로 나섰으나 결국 정치력에 

밀린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분석했다.

중국은 에너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하루 600만배럴인 석유 수요의 약 40%를 수입에 의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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